
미 연합감리회(UMC) 일부 교

회들이 “내년 총회에서 분리 법

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바로 원하는 교회들이 교

단을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계획

안을 승인해 줄 것”을 촉구했다.

UMC는 “동성애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는 성

경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과 관

련해 찬반 논쟁에 휘말렸고, 이

에 따라 교단이 2022년 총회에

서 ‘은혜로운 분리 계획’을 승인

할 경우 많은 교회들이 탈퇴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UMC의 일부 목회

자, 신학 교수, 교회 지도자들은 

당초 2020년 5월 열릴 계획이었

던 총회가 계속 연기되는 상황

에 우려를 표하며 주교들 앞으

로 공개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

은 웹사이트 acalltograce.com에 

게재됐다.

이들은 서한에서 “전도서의 

저자가 언급한 바대로 ‘모든 것

에는 다 때가 있다’. 그리고 앞

으로 나아갈 유일한 방법으로서 

총회의 법적인 해결책을 기다리

는 시기는 지났다”고 했다.

이어 “UMC의 미래에 대한 중

요한 결정을 계속 지연시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해치고, 특

히 우리의 총회와 이 갈등에 휘

말린 성소수자 형제자매들에게 

해롭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

적했다.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람들의 삶과 성직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지연시키는 데

서 야기되는 불안에 대한 목회

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지역교

회가 그들의 미래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단을 떠

나길 원하는 교회는 즉시 그렇

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교단을 떠나 타

교단에 소속되길 원하는 일부 

교회와 사역자들의 의사를 존

중하고, 주교들과 연례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사역자들과 교

회가 그들의 소명을 따를 수 있

는 은혜로운 방법을 찾는 데 있

어, 그들이 적절한 곳에 교회 건

물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했다.

또 “UMC에 남기로 결정한 이

들은 미래의 UMC를 그려나가

는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하길 원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다

른 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찾아

갈 수 있도록 친절하게 보내줄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서한은 주교회의가 온라인 

회의를 시작한 2일 공개됐다. 

웨스트오하이오 총회 대표인 

조지 하워드 주교는 UM뉴스와

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주교들

이 이 서한에 담긴 정신을 받아

들일 수 있기를 바란다. UMC의 

모든 이들이 사명과 사역을 수

행하길 원한다고 믿는다. 주교

들이 UMC를 넘어 다른 길을 모

색하는 이들에게 열려 있는 모

든 선택권을 고려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8월 말에 시작될 

UMC 총회는 결혼과 성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고수하기를 원하

는 성도들을 위해 은혜로운 분

리를 목표로 하는 안건들을 다

루게 된다.

비록 UMC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입장

을 취한다 할지라도 교회 지도

부는 교단의 규율을 강요하는 

것을 거부했는데, 이 가운데는 

독신이 아닌 동성애자들의 서품

을 금지하는 조항도 있었다.

CP는 “새로운 교단을 위한 모

금 및 성도들이 더 쉽게 교단을 

떠날 수 있도록 한 절차를 허용

하는 이러한 법안이 총회에서 

승인될 경우, 수많은 교회들이 

UMC를 떠나 신학적으로 보수

적인 감리교회를 형성할 수 있

을 것으로 많은 이들이 예상하

고 있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미국 그레

이스커뮤니

티교회 존 

맥아더 목

사가 “설교

를 표절하는 

목사들은 주

님의 진정한 

선지자가 아

니며, 목사 

역할을 맡은 

배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맥아더 목사는 최근 오

스틴 던컨에서 열린 ‘2021 마

스터스 신학교의 날’(Master’s 

Seminary Day 2021) 연설에서 

설교 표절 문제를 언급했다.

맥아더 목사는 “목회자는 성

경을 공부함으로써 거룩해진다. 

강해설교는 그를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보

호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방

법”이라고 했다.

이어 “당신이 아이패드를 열

어서 다른 이의 설교를 읽을 때, 

그 말씀의 거룩함을 맛볼 수 없

다. (설교 표절을 할 때) 당신이 

목사의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

라는 사실에 대해 아무 언급도 

없다면, 당신은 주님의 진정한 

사자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이

들에게는 정직함이 없다. 그건 

사기”라고 했다.

그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을 공부하지 않고 다른 이의 설

교를 베끼기만 한다면, 하나님

의 말씀의 영향력을 놓치게 될 

것이다. 목사의 문장이 다른 목

회자의 ‘정확히 진실된 말’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영향력을 회피한 것이다. 스스로 

진리를 연구하지 않는데, 주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거룩한 역사

를 이루실지 의문”이라고 했다.

앞서 북침례신학교 교수인 스

콧 맥나이트(Scot McKnight)는 

릴리저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

설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지 단

순한 또 다른 연설이 아니다. 설

교자가 읽기, 기도,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바를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목사가 표

절을 하면 그 과정이 단순화되는

데, 이는 ‘배신 행위’”라고 했다.

한편 남침례회 회장인 에드 리

튼 목사도 전 회장이었던 J. D. 

그리어 목사의 설교 중 일부를 

표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리튼 목사는 그리어 

목사의 설교 중 일부를 그의 허

락을 받아 사용했다고 인정하면

서, 그에게 공을 돌리지 않았다

고 사과했다.          강혜진 기자

총회 이전에‘분리 계획안’ 

승인 요청

THURSDAY, November 11, 2021 Vol. 789

E-mail : chdailyla@gmail.comTel. 213-739-0403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美 UMC 일각서 동성애 관련 의견차로 더 빠른 결별 촉구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미 연합감리회 총회 모습. ⓒ미 연합감리회

존 맥아더 목사. ⓒ

그레이스커뮤니티

교회

존 맥아더 목사“설교 표절 목회자는 선지자 아닌 배우”



GBC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

선 목사, am1190)는 개국 30주

년을 맞아 개최하기로 했던 K-

가스펠 밴드 경연대회(K-Gos-

pel Band Contest)를 무기한 연

기한다고 밝혔다.

미주복음방송은 “오랜 팬데믹

으로 교회의 현장 예배가 중단

되고, 더불어 찬양팀과 밴드가 

함께 위축되었던 긴 기간을 마

감해 가는 시점에, 하나님을 찬

양하는 보컬 밴드 찬양팀을 격

려하며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

이 될 수 있는 장을 열어드리고

자 마련했지만 하였던 K-가스

펠 밴드 경연대회가 아쉽게도 

COVID19 여파로 인해 행사 및 

모임이 활성화되지 못해 부득이

하게 무기한 연기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미주복음방송은 참가 접수를 

한 모든 팀에게는 참가비를 환

불함과 동시에 각 팀 별로 소정

의 찬양활동 격려금 500달러와 

SNS를 통한 사역 홍보를 지원하

겠다고 밝혔다.

미주복음방송은 “K-가스펠 

밴드 경연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kgbc.com 혹

은 전화 714-484-1190로 문의

해 달라”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GBC 미주복음방송(am1190)

이 개국 30주년을 기념해 온라

인과 현장 콘서트를 개최한다.

온라인 콘서트는 오는 11월 

21일(주일) 오후 7시(미 서부

시간) ‘요게벳의 노래’ 로 잘 

알려진 작곡가 염평안과 찬양

사역자 및 보컬리스트 조찬미, 

임성규로 이루어진 CCM 혼

성 그룹 ‘같이 걸어가기’를 초

대해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

된다.

온라인 콘서트는 당일 유튜브 

채널 [HIS KINGDOM MUSIC 

Official]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

다.

현장 콘서트는 ‘은혜’의 작사/

작곡가 손경민 목사와 찬양사역

자들 (지선 전도사, 이윤화, 김정

희 사모, 이기명 전도사)을 미국 

LA로 초대해 12월 1일(수), 남가

주 동신교회 공연을 시작으로 

12월 11일(토)까지 ANC 온누

리교회, 샘물교회, 남가주 샬롬

교회, 토랜스제일장로교회, 선한

목자교회, 아름다운교회 등 남

가주 7개 한인교회에서 진행된

다. 모든 공연은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

미주복음방송은 “찬양을 사모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

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한다”며 “온라인

과 현장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

는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초

대했다.    

※현장 콘서트 일정

1 남가주 동신교회 (담임목

사: 백정우) 12월 1일(수) 오후 

7시30분-8시30분 / 714-680-

9556

2 ANC 온누리교회 (담임목

사: 김태형) 12월 3일(금) 오후 7

시45분-9시 / 818-834-7000

3 샘물교회 (담임목사: 정기

정) 12월 4일(토) 오후 6시-8시 

/ 714-749-7770

4 남가주 샬롬교회 (담임목사: 

김준식) 12월 5일(주일) 오후 5

시-6시 / 310-787-1004

5 토랜스제일장로교회 (담임

목사: 고창현) 12월 8일(수) 오

후 8시-9시15분 / 310-618-

2222

6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고

태형) 12월 10일(금) 오후 8시-9

시15분 / 909-591-6500

7 아름다운교회 (담임목사: 고

승희) 12월 11일(금) 오후 6시-7

시15분 / 626-810-3455                    

 김동욱 기자

크레센터 벨리 고등학

교 4학년 김정원 양이 코

이노니아 선교회(대표 박

종희 목사) 후원을 위해 직

접 디자인한 티셔츠를 기

부했다.

김정원 양은 “모두가 어려

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

는 마음으로 티셔츠를 만들

었다”며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 위로와 치유를 

줄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

다.

대학에서 미술 전공을 준

비하는 김정원 양은 직접 디

자인한 티셔츠에 10대가 가

진 반항심, 자유로움, 호기

심, 활기찬 에너지, 희망 등 

다양한 내면의 세계를 표현

했다.

박종희 목사는 “우리의 차

세대가 이웃과 지역 사회에 

꿈과 희망을 전달해 줘서 감

사하다”며 “더 많은 사람들

이 우리가 가진 재능과 시간

을 나누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했

다.     

    김동욱 기자

밸리교협, 목회자친선골프대회 개최 밸리교회협의회(회장 조남민목사)은 지난 1일 무어 파크에서 목회자 친
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20여명의 목회자가 참석한 이날 대회는 하모세 목사(고백하는교회)가 우승을 차지했으
며 서종운목사(새생명중앙교회)가 준우승을 했다. 또 정요한 목사(평통LA협의회 종교분과위원장)가 갤러웨이 골
프백을 경품으로 받았다. 

직접 디자인한 티셔츠로 위로와 치유 전해

제 789호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2 남   가   주

참가 전원 참가비 환불 조치와
찬양활동 격려금 지원 결정

GBC 미주복음방송, 개국 30주년 기념 찬양 콘서트 개최

크레센터 벨리 고등학교 4학년 김정원 양,
코이노니아 선교회에 재능 기부

크레센터 벨리 고등학교 4학년 김정원 양과 코이노니아 선교회 

박종희 목사가 김 양이 직접 디자인한 티셔츠를 보이고 있다.

GBC 미주복음방송
“K-가스펠 밴드 경연대회 무기한 연기”



버지니아 소리교회(담임 김유

정 목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미국에 소재한 개척교회 목회자

들을 섬긴다.

버지니아 소리교회는 미국 내 

50개 교회 목회자 부부를 위해 

올리브 가든,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레드 랍스터, 파네라 브

레드 등 100달러 상당의 미국 레

스토랑 기프트 카드를 보낼 예

정이다.

이번 나눔은 개척 7년 이내 

복음주의 교회를 대상으로 진

행되며, 최근 교회 주보 2부와 

함께 교회 설립 연도를 이메일 

voicechurch1009@gmail.com

로 보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방법은 최근 개척한 교회

부터 우선 발송되며 선 접수도 

고려된다.

김유정 목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모든 목회자분들을 진

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

로 축복하고 응원하고 한다”며 “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목

사님들과 추수감사절을 함께하

고자 목회자 부부의 저녁 식사 

나눔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

명했다.

김 목사는 “집에서, 혹은 상가

건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을 감당하기 위하여 개척교회를 

하는 목회자 부부에게 작지만 

기쁨이 되길 원하다”며 “선호하

는 레스토랑을 알려주시면 해당 

기프트 카드를 보내드리겠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문의 : 571-361-2237

한국사람이라면 모두가 사

용하는 카카오톡!

카카오톡에는 정말 좋은 

기능이 많다는데 과연 그 기

능의 몇 퍼센트나 사용할까?

iT 선교사로 유명한 윤승

준 선교사가 ‘카카오톡 완전

정복’ 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열흘만에 1차분이 매진되

어 2차 인쇄를 할 정도로 인

기있는 책이다.

“세계에서 가장 기능이 많

은 카카오톡을 정말 잘 사용

하기 위해 실제 사용 예를 들

어 자세하게 설명한 책입니

다. 카카오톡에 관한 모든 것

을 다루었습니다” 라고자신

있게 얘기하는 윤선교사는 

재아생(재미있는 iT 생활)이

라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무료 

전자잡지를 매주 발간하여 카

톡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책은 2권에 우송료를 포함

하여 $25이며 한권 추가시 

$10이 추가된다,

책은 돋보기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큰 글씨로 모두 

컬러로 인쇄되어 있다.  

909-971-7720을 전화번

호에 등록하여 카톡으로 신

청하면 책구입은 물론 무료 

전자잡지를 구독할 수 있다.

감사의 달에 선물용으로도 

아주 적합해 보인다. 한국으

로도 배송이 가능하니 친구, 

가족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듯 하다.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

회는 지난 2일(화) 52차 정

기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으로 김용준 목사, 수

석부회장으로 홍석배 목사

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남가주 교협 사무실에서 

열린 총회에는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취임식은 오는 11

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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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소개] 카카오톡 완전정복

남   가   주

버지니아 소리교회,
미국 내 50개 개척교회 섬긴다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김용준 목사 선출

미국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

수감사절이 다가온 가운데 최장

수 한인 여행사인 ‘US아주투어(

대표 박평식)’는 추수감사절 연

휴 특별상품으로 모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품격 높은 최고급 여행으로 정

평이 난 US아주투어는 2021년

도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는 2박3일과 3박4일 단기 여

행상품으로 한인들의 마음을 사

로잡고 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추억여행을 떠나기 좋은 코스들

을 엄선해 예약 문의가 줄을 잇

고 있다.

추수감사절 당일에 출발하는 

특선상품 중 가장 눈에 띄는 코

스는 32인승 First Class 버스가 

전격 투입된 ‘모뉴멘트밸리+엔

텔롭캐년+파웰호수(4일)’다. 인

디언 보호 구역으로 마치 붉은 

레이스가 펼쳐지듯 환상적인 협

곡의 엔텔롭캐년과 콜로라도 강

에 댐을 만들어 생긴 파웰 호수, 

바위기둥이 솟은 황무지로 유

명 서부영화의 무대가 됐던 모

뉴멘트밸리를 알차게 돌아보는 

코스다.

이와 함께 레드우드가 빼곡히 

자란 나무숲에서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레드우드 기차여행(2

일)’은 25일과 27일 두 차례 출발

한다. 상쾌한 숲 속 공기와 신비

한 기운을 즐기며 진정한 힐링

을 경험할 수 있다. 아름다운 녹

음과 계곡을 누비는 증기열차도 

탑승할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

그외 US아주투어는 대표 서

부 코스인 ‘그랜드캐년+자이언

캐년+브라이스캐년+라스베가

스(4일)’, ‘그랜드캐년+라스베가

스(3일), 세도나 안에 숙박하는 

‘세도나+트롤리+오크릭캐년(3

일)’,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4

일)’ ‘요세미티(3일)’ 등 다양한 

추수감사절 특선상품을 갖추고 

있다.

해외 여행으로는 온천 호텔 2

박과 전 일정 옵션이 포함된 ‘코

스타리카(6일)’를 추천한다. 따

바콘 용암노천온천, 아레날 화

산, 보트사파리투어, 화산호수 

등 대자연의 품에서 힐링을 체

험할 수 있는 에코 여행지다.

박평식 대표는 “코로나 19로 

여행이 그리웠던 분들은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를 적극 활용하

시길 바란다. 하늘이 높고 청명

하며, 춥지도 덥지도 않은 추수

감사절 연휴는 여행하기 참 좋

은 계절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고객 입장에서 추수감사절 특선 

상품을 기획하고 준비했다. 국내

외를 불문하고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에도 아주 좋은 여행을 책

임지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추수감사절 특선상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화

로 하면 된다.

문의: (213)388-4000 

김동욱 기자

추수감사절 연휴“추억 여행 떠나봅시다!”

물이 빚어낸 우아하고 매끄러운 곡선과 그 틈 사이로 들어온 빛의 굴절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엔텔롭캐년

버지니아 소리교회 김유정 목사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52차 정기 총회 ⓒ남가주 기독교교회

협의회

변호

실력

정성

책임

신뢰



이번 대회에서 강의마다 

가장 많이 표현된 단어가 “플

랫폼”이다. 이는 기차 정거장

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등의 용어이다. 이를 새

로운 선교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터키나 이집트 등의 고대 

유적지를 가보면 ‘아굴라’라

는 터가 있다. 옛날 사람들

이 이 아굴라를 중심으로 시

장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모임을 갖고, 도시 사회가 아

굴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성경에서 사도바울이 에베소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

에 갇히게 될 때 그 광장도 아

굴라 옆에 붙어 있었다. 

현대에서는 IT 분야에서 플

랫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바로 세계 4대 플랫폼 포털 사

이트 회사가 구글, 아마존, 애

플, 페이스북이다. 세상의 상

권이 현재 자기 수중에 물건

이 없어도 플랫폼 방식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이 되

었다. 이런 시대의 특성에 따

라 새로운 선교 방식의 시대

가 필요한 때가 된 것이다. 

이제까지의 선교는 컨트롤 

타워 시스템으로 교회나 선교

단체의 본부 중심으로 위에서 

지시하면 현지에서 따르는 방

식의 선교가 축이었다. 이제

는 새로운 방식인 플랫폼 시

스템을 여러 선교 단체장들이 

제안했다. 플랫폼의 본질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서로

를 만나게 해주는 광장의 기

능을 한다. 플랫폼의 매력은 

서로 쌍방향, 또는 여러 명이 

여러 방향에서 만남과 소통

을  이루며 서로 공유하는 것

이다. 인터넷 플랫폼은 아무

나 언제든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무엇이든지 올려놓

고 간다. 또 무엇이든지 자기

가 원하면 가져갈 수 있는 열

린 공간이다. 현대적인 자유

로운 나눔의 광장이다. 이것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

질이 돼야 한다고 새로운 교

회의 모습을 제안했다. 

교회가 누구든지 와서 함께 

만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

혜를 공유하는 열린 마당으

로서의 플랫폼 기능을 하여

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

리가 짚고 넘어 가야 할 선교

적 교회론을 요약하면 선교에 

있어서 교회는 이제 중앙집권

적인 컨트롤 타워나, 성도들

이 밀물처럼 잠시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공항의 

허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

회는 이제 쌍방향, 다방향의 

만남의 공동체로 변해야 한

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

들)이 만나 깊은 교제를 나누

는 은혜의 광장이어야 한다. 

이 시대의 선교적 교회는 어

느 때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

를 나누는 터전이 될 수 있도

록 플랫폼의 기능을 할 수 있

는 준비를 갖추어야 함을 제

안했다. 

필자는 강의의 내용을 점검

하면서 그것들을 시행하는 면

에서 앞으로의 경향에 대한 

의구심이나 시행착오로 인한 

혼란 등을 생각해 보았다. 우

리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너

무 세상의 풍토에 쌓여 세상

의 흐름대로 솔선수범하여 

따라가듯이 선교 방식을 플

랫폼 방식으로 펼쳐 가는 것

은 아닐까, 과연 포털 사이트

를 통해 가상 공간에서 성도

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진실된 참 신앙을 형성해 갈 

수 있을까?  선교 현지에서 불

신자들이 플랫폼 방식의 정보

나 지식 소통을 통해 예수 그

리스도를 영접하게 할 수 있

을까?  만약 그렇게 태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어쩌

면 복제 그리스도인처럼 되는 

것은 아닐까? 등을 자문해 보

았다. 

한가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런 모든 

세상의 풍조에 교회가 끌려가

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것

들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

는 영적 자존심을 갖추는 것

이라 생각해 보았다. 이제 앞

으로 세계는 “with Corona” 

시대로 갈 것이다. 위드 코로

나를 넘어서는 “Win corona” 

신앙으로 교회의 선교 부흥이 

회복되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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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선교지도자 포럼(2)”

이  상  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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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인문학으로 읽는 신약성경“마카비 전쟁”

구약의 끝과 신약의 시작 사이

에 제법 긴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

다. 통상 말라기 4장에서 마태복

음 1장으로 넘어가는 시간의 간

격이 400년이라고 말합니다. 물

론 이 시간에 관한 견해에는 이

견(異見)이 있습니다. 400년보다 

더 짧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

니다. 여하간 이 기간이 유대민

족에게는 격동의 세월이었습니

다. 세계 질서의 패권도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헬라 그

리고 로마로 주역이 바뀝니다.

이 기간 중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패권을 차지했던 제국마

다 속국을 다스리는 정책이 달

랐습니다. 바벨론 이후 강대국의 

속국으로 전락한 이스라엘은 지

배국 정책에 따라 운명에 결정

되는 운명의 부평초 세월을 보

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와 포

로로 살았던 유대인 디아스포

라는 역사의 급류에 휘말려 이

곳 저곳으로 강제 이주 당합니

다. 또 헬라와 로마 제국의 일부

가 된 유대 땅에 살던 유대인들

도 자녀들의 교육과 생업을 위

하여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그리

고 로마 등등의 주요 국제도시

로 이주합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이동은 당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

는 유대교의 확산을 가져왔습니

다. 유대인들은 성인 10명이 있

는 곳에는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주요도시마다 회당

이 있었고, 1세기 말에 로마세계

에 1천여 개의 회당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유대인의 이동과 정착 현상은 1

세기 기독교 선교에 결정적 교

두보가 되었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가 중요한 것

은 이 시기에 발생한 유대인의 

문화가 그리스 로마 문화와 함

께 신약형성에 또 초대 교회 역

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예수님 시대나 신약성경이 구약

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개념

들이 신약에 등장합니다. 예수님

도 신구약 중간기에 생성된 종

교적, 사회적 제도와 문화를 수

용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물론 기독교

는 허공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

다. 인간의 역사와 문화가 있었

던 삶의 공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신약 성경

도 초대 교회 신앙 문화도 이해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신구

약 중간기에 배경이 되는 역사

와 문화를 살피는 인문학적 접

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유대 밖의 정

세도 혼란스러웠지만 유대 민족 

내부도 복잡했습니다. 이 시기

에 발생한 대표적 사건이 마카

비 혁명입니다. 이 마카비 혁명

의 연장선상에서 등장하는 것이 

하스몬 왕조입니다. 마카비 혁명

은 민족과 신앙의 독립운동이었

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시작

된 독립 왕조가 하스몬 왕조입

니다. 하스몬 왕조는 유대인의 

마지막 독립왕조입니다. 

마카비 전쟁은 기원전 167부

터 기원전 142년까지 팔레스타

인에서 벌어진 유대인들과 셀레

우코스 왕조의 전쟁입니다. 셀

레우코스 왕조는 헬라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점점 심해진 셀레

우코스 왕조의 박해는 안티오쿠

스 에피파네스의 통치하에서 절

정에 이릅니다. 급기야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

합니다.

기원전 168년 당시 강력했던 

로마의 개입으로 안티오쿠스 4

세는 이집트를 정복했지만 아무

런 성과 없이 퇴각해야 했습니

다. 귀환도중에 안티오쿠스 4세

는 분풀이를 예루살렘에서 합니

다. 명분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

제사장이 된 야손의 파행을 진압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

렘에 침공한 안티오쿠스 4세의 

군대는 성전을 약탈하고 많은 유

대인을 죽이고 노예로 만들었습

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만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는 칙령을 내려 유대인들의 제

사와 신앙 활동을 금하고 성전

과 제사장들을 모독하였습니다. 

유대교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합

니다. 이시기가 다니엘 세 친구

의 풀무 처형과 다니엘의 사자

굴 처형이 벌어졌던 시기입니다. 

이런 만행들 앞에서 유대인들의 

분노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에 

제사장 맛디아스가 다섯 아들들

과 함께 군대를 조직하여 싸우

기 시작 합니다. 이렇게 마카비 

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디아스가 

죽고, 그의 다섯 아들 중에 가장 

용감했던 셋째아들 유대가 아버

지를 이어 혁명을 이끕니다. 유

다가 이끌었던 혁명군은 게릴

라 전술로 연전연승합니다. 3년

간의 투쟁 끝에 예루살렘 성전

을 탈환합니다. 혁명군을 이끌었

던 유다의 별명이 망치라는 뜻

인 마카비였고, 그래서 이 혁명

을 ‘마카비가 이끄는 혁명’이라

는 뜻으로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마카비 혁명군은 성전에 들어

가 제단을 다시 쌓고 성전을 청

결하고 대대적인 성전 회복식을 

합니다. 이 성전 회복을 기념하

는 것이 지난 호에서 다루었던 

수전절입니다. 마카비 혁명군이 

성전을 되찾았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는 여전히 셀레우코스 군대

가 주둔하고 있었고, 혁명군과 

안티오쿠스 군대의 격렬한 전투

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격렬한 전투 와중에 유다

가 죽고 요나단과 시몬이 형 유

다의 장례식을 했습니다. 장례식 

후에 요나단이 혁명군을 이끌고 

투쟁을 계속하다가 셀레우코스 

왕조와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는 전쟁을 끝내

고 요나단에게 유대지역 통치권

을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곧 대

사장직을 차지하며 유대 전지역

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그의 뒤를 이은 넷째형 시몬이 

유대를 통치하며 하스몬(Has-

mon) 왕조를 시작합니다.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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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교회 역사는 그 나

라의 역사 속에 상호 작용하며 

흐른다. “역사는 과거를 배울 수 

있는 교과서가 되고 현재를 들

여다 볼 수 있는 거울이며 미래

를 바라 볼 수 있는 창이다”라는 

말이 있다. 지금 한민족의 시대

적 소명은 “통일 대한민국”이며 

교회도 역시 동일하다.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75년이 

경과하고 있지만 한국교회는 그 

날을 막연히 기다리기 보다는 

그 통일의 비전과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준비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앙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공산체제 하에 억

압과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2

천4백만의 북한 동포들과 그 가

운데에 신음하며 자유의 날을 갈

망하고 있는 그루터기 기독교인

들을 기억하며 자유 통일의 날

을 함께 품고 나가야 한다.

본 필자는 30여 년 전인 1991. 

10. 1일에 중국 단동 압록강가에

서 동이 틀 무렵 신의주를 바라

보며 이같이 기도했다. “하나님 

지금 저 강 건너 동편에 해가 떠

오르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해가 그곳에 떠 올라 저 

북녘의 동포를 비추어 주시옵소

서!” 나의 이런 기도가 북한선교

의 시작이 되었다. 그 후 믿어 지

지 않는 사실이 밝혀졌다. 강 건

너 철의 장막에 쌓인 신의주 땅

에 “신의주 제1교회”를 섬겼던 

고령의 기독교 신자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너무도 놀라운 일

이었다.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 

될 수 없었다. 더욱 기이했던 것

은 일명 “지하교회 성도”라고 하

는 저들 중에는 주일에 자신들

이 다녔던 예배당의 뜰을 돌면

서 침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

다는 것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장차 통일이 되면 공산화되는 

시기에 남으로 내려간 성도들은 

통일이 되면 교회 재건을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알고 싶

다는 전갈을 보내왔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1945년 8월 해방과 더불어 이

북지역에는 공산화되는 과정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

를 찾아 남으로 내려왔고, 다시 

1951년 1.4 후퇴 시에도 많은 이

북 동포와 기독교인들이 남으로 

내려왔다. 그 후 북한은 엄혹한 

공산체제 하에 그 땅에 많은 기

독교인들이 숙청되고 산간 벽지

로 추방되어 더 이상 그 곳에는 

기독교인들이 남아 있을 가능

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해 왔었

다. 그러나 장망성 같은 그곳에 

지하기독교인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한국교회 역사와 

특히 북한 교회사에 대해 관심

을 갖고 연구하였다.

한국교회사에서는 1885년 4월

5일 미국 북장로교회로부터 파

송된 언더우드 선교사(Horace 

Grant Underwood, 1859~1916)

와 미국 감리교 해외선교부로

부터 파송된 아펜젤러 선교사

(Henry Gerhard Appenzeller, 

1858~1902)가 제물포에 들어 온 

그 날이 교회사의 원년으로 기

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

기까지 한국교회사의 디딤돌을 

놓은 앞선 선교사가 있었다. 그

가 알렌 선교사(Horace Newton 

Allen,1858~1932)였다. 그는 

1884년9월에 미국 공사관에 공

의로 입경하였는데, 그 해 12월 

갑신정변시에 고종과 민비의 최 

측근인 민영익이 자객에게 테러

를 당하여 다 죽어 갈 때에 그를 

수술해 살려냄으로 그 공로의 

보은으로 1885년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근대병원인 광혜원(제

중원)이 세워졌다. 이 병원 운영

과 조선 의료인 교육에 봉사할 

일꾼이 필요하였는데, 이에 언

더우드 선교사는 이 병원에 직

원으로 들어 올 수 있게 되었고, 

아펜젤러는 고종의 승인을 받아 

최초의 근대식 학교인 배제학당

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이 두 

명의 최초의 선교사는 알렌 선

교사 덕분에 조선 선교사로 들

어 올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교회사에서 알렌을 최초

의 한국교회사의 첫 선교사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언더우드

나 아펜젤러 선교사처럼 선교사

의 신분으로 선교에 전임한 것

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알렌

은 1887년에는 고종의 부탁으

로 워싱톤의 주미공사관의 참찬

관으로 박정양 공사를 돕는 조

선의 공직자로 한.미 외교사에 

디딤돌을 놓는 기여를 하였다. 

1890년에는 조선에 주한 미공사

가 공백되자 미 정부에 의해 역

으로 주한 미공사관의 대리공사

를 맡았다. 

그 후 1905년 7월에 미국과 일

본이 “가스라 테프트조약”으로 

조선을 일본이 지배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밀약에 이어서, 그해 

11월에 을사늑약이 맺어지고 한

성에 미공사관이 폐쇄되자, 그는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분명

한 사실은 그는 한국교회 역사에 

공식인 선교사 신분은 아니었지

만, 한국교회사의 정사를 형성

하는 데에 개척자였고 선구자

적 사역을 한 것이며 나아가서 

한.미 외교사에도 크게 공헌한 

인물이었음이 확실하다.

이처럼 알렌이 조선 선교

의 선두주자로 입경한 후 언더

우드와 아펜젤러에 이어서 스

크렌턴(Mary F.B. Scranton, 

1832~1909) 모자가 들어와 이

화학당을 설립하고 연이어 여

러 선교사들이 들어왔다. 그 중

에 이북 지방에 선교지를 개척

하기 위하여 몇몇 선교사가 이

에 나선다. 1890년에 미 북장로

선교부로 부터 파송된 사무엘 

마펫(Samuel Austin Moffett, 

1864~1939), 1892년에 카나

다 출신이며 감리교 파송인 윌

리엄 제임스 홀(William James 

Hall, 1860~1895)과 그의 아내 

로제타 셔워드 홀(Rosseta S. 

Hall,1865~1951) 의사 부부와 이

어서  1897년에 베어드(William 

M. Baird, 1862~1931) 선교사가 

들어와 이들이 이북의 중심지인 

평양을 선교지(Mission Station)

로 정하여 교회와 학교와 병원

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이북 지

방의 선교가 본격화 되었다. 이

들의 사역으로 인해 나타난 결

실은 상대적으로 이남지역보다 

이북지역의 선교활동이 풍성하

게 나타난다. 

1893년2월에 캐나다 출신 의

료 선교사인 윌리엄 제임스 홀

과 사무엘 마펫, 그레이엄 리

(Graham Lee, 1861~1916)는 이

북 서북지방(황해도,평안도)으

로 선교지 탐사를 위해 순회 여

행을 한 끝에 왜 평양이 최적의 

선교지 인지를 선교 본부에 다

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첫째, 이 평양 도성은 조선에

서 가장 문란하고 더러운 곳이므

로 선교의 도전 대상지이다. 둘

째, 이들은 자기들의 기분에 맞

지 않으면 일반인이건 관원들이

건 막론하고 돌로 때리는 폭력배

들이 많은 곳으로 유명하다. 셋

째, 인구가 10만명이 넘으며 주

민들은 적극적이고 상업적이라 

비교적 번성할 여지가 있는 곳

이다., 넷째, 한성과 베이징 간을 

연결하는 도로 선상에 위치하므

로 육로 사정도 괜찮고 대동강

을 통한 해상 교통도 용이한 점

으로 볼 때 평양은 찬란한 역사

의 도시임이 틀림없다.”

이들이 이북지방 곳곳을 답사

했던 이유는 조선의 수도인 한

성에 선교사들이 집결되자 타

지방으로 균형있게 분산될 필

요가 있었다. 이로 인해 선교사

들은 파송 국가와 단체가 달랐

지만 선교지 분할에 대해 합의

가 되어야했다. 새로이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에게는 새로운 

선교지가 필요했고 선교지가 서

로 중첩되지 말아야 했다. 이들

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

성이 가나안 땅을 12 지파별로 

분배했던 것같이 조선 땅의 선

교 지경을 나누게 되었다. 먼저 

선교사 수가 많은 미국 북장로

교는 경기와 이북 관서 지방을 

감리교와 나누었고 강원도는 주

로 감리교가 감당하게 되었다. 

카나다 장로교는 함경도 지역

을, 미국 남장로교는 호남지역

을, 경상도 지역은 호주 장로교

가 맡게 되었다.

그후 한국교회사의 자료를 보

면 이남 지역보다 이북지역의 

교회의 부흥이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된다. 여기에는 선

교사들의 개개인의 선교 전략

이나 선교사들의 수의 크고 작

음에 의한 요인도 있었지만, 객

관적으로 볼 때에는 그 당시의 

지역적 또는 사회적 환경 요인

이 매우 컸음을 보게 된다. 이는 

그 당시의 교회 현황 자료가 입

증하고 있다. 1898년 당시 조선

의 장로교 전체 교인 수가 7,500

여 명이었는데, 평안도와 황해도

에 해당하는 서북지방의 교인수

가 5,950명으로 전체 교인의 약 

80%를 차지하였다.(계속)

한국 교회사에 선구자적 사역을 담당한 알렌 선교사

강석진 목사의 북한교회사 이야기(1)

강  석  진  목사

 ’북한교회사’저자 

호러스 알렌 ⓒWikipedia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Wikipedia 헨리 아펜젤러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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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목회자 대상으로 한 〈국민일보〉 설

문조사에서 가장 리더십이 좋은 목회자

로 선정된 바 있다. 한평생 겸손하게 주

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과 기도를 전무

하며 영성 목회의 길을 걸어왔다. 깊은 

영성은 명의(名醫) 칭호를 받으신 부친과 

동대문 일대 거지들에게 국밥을 끓여 

대접할 정도로 섬기는 삶을 사셨던 모

친에게서 물려받았다. 질풍노도의 젊은 

시절을 보내고, 부친에 이어 한의대를 졸업해 개업 한의사로 왕성

하게 활동하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침통을 놓고 성경을 붙잡고 탁월한 영성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귀

히 쓰임을 받고 있다. 왕성교회 원로목사이고, 현재는 양평에서 

백합전원교회를 섬기며,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서산의 낙조

처럼 살아가고 있다.

서울왕성교회, 과천왕성교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숱한 질곡을 걸어오면

서 기독교북한선교회 이사장(1984),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이사(1991), 총

회신학대 재단이사(199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1998), 개신교연합 

부활주일 연합예배 대회장(1999), 영성 목회연구회 총재(1999), 한국기독

교총연합회 통일선교대학 2대 학장(2000), 기독교북한선교회 총재(2002),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운영이사장(2002), 제10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2003-2004), 칼빈대학교 총장(2007-2011), 제17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2010-2011), 제5대 총신대학교 총장(2013.12) 등을 역

임했다.

1941년 4월 19일생으로 1964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한의학과를 졸

업하였다. 2001년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자랑스런 

대광인상 수상(2003), 자랑스러운 목회자상 수상(2003), 서울기독대학교 

명예철학박사(2004), 미국 루이지애나 뱁티스트대학교 명예교육학박사

(2005)를 받았다. 저서로는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가지고 가는 사람, 

두고 가는 사람》, 《문제 곁에 있는 해답》, 《고난 속에 숨은 축복》, 《길자

연》, 《하나님을 향한 사람 1,2》,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

이 책은 부제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다”처럼 길자연 목사의  

은혜목회 회고록으로 목회현장에서 발견한 목회보감이다. 

내용은 세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 파트는 “나의 인생, 나의 고백”으로 가계 소개와 목회자로 소명 

받은 과정이며, 제2 파트는 “나의 목회 사역”으로 영성목회와 교회부흥, 리더십, 설교 등이며, 제3 파트는 

“한국교회를 향한 원로의 제언”으로 연합운동과 신학교육 현장의 사역을 통한 권면들이다.

길자연 지음 / 408면

22,000원 / 신국판 양장

덕연(德延) 길자연 목사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6   ☎ 02-747-1004(대)

'위드 코로나' 첫 주일을 맞아,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창세

기 6:5-10)'이라는 주제로 설교

했다. 

성도들은 이날 방역수칙을 준

수하며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했

다. 위드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

르면, 접종자들만 입장할 경우 

인원 수 제한이 없다.

성도들은 본인 확인 후 입장을 

위해 길게 줄지어 서는 등 오랜

만에 예배당을 찾은 기쁨을 함

께 나눴다. 이날 예배에서는 2년

여 만에 성가대가 다시 찬양을 

드렸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7

일 주일을 '예배 회복을 위한 총

동원 주일'로 선포했다.

이영훈 목사는 "이 세상을 사

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 그렇다면 진

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이란 무

엇인가"라며 "권력도, 물질도, 명

예도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

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를 인정하시고 복 주시면, 우리

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

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동행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하나

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의 말씀

대로 사는 것이다.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

게 된다. 말씀 안에 거할 때 기쁨

이 있고, 치료와 회복이 있고, 은

혜가 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우리를 

염려케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곧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데, 좋

은 이야기는 하지 않고 서로가 

약점을 물고 뜯고 허물을 캐는 

일에 정신이 없다. 그 대신 서

로 칭찬하기 경쟁을 했으면 좋

겠다"며 "저쪽은 무조건 나쁘니 

나를 뽑으라고 하지 말고, 저 분 

다 좋은데 내가 좀 더 잘할 것 같

다. 이렇게 덕담을 하면서 경쟁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봤

다"고 했다.

이영훈 목사는 "말씀과 기도

를 통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 기도의 영성으로 무장

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직 여호

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

시편 1:1-2)"며 "위대한 하나님

의 사람들은 모두 말씀과 기도

의 사람이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모든 불가능을 이기

고 하나님과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훈 목사는 "믿음으로 순종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는 

그 믿음과 열정, 성령의 역사와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교회가 참 힘

들고 어려웠지만, 이제 다시 하

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셨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

께서 마음에 불타는 소원을 주

시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사

람들이 구름떼처럼 울려오게 만

들어 주실 것"이라고 축복했다.

기도에서 그는 "코로나19 앞

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특별히 신

천지에 빠졌던 분들 다 예수님

께 돌아오시기 바란다"며 "원치 

않게 동성에 빠져 몸과 마음이 

망가진 분들, 예수님이 여러분

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예수 믿

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8일부터 

2주간 가정과 자녀 축복 및 추수

감사를 앞두고 특별새벽기도회

를 개최한다.                 

        이대웅 기자

혜암신학연구소(소장 김균진 

박사)가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동 연구소 도서관에서 '한국

교회와 목회자의 권위 문제'라는 

주제로 2021년 가을 제2차 세미

나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소 소장 김균진 박사

(연세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본 

가운데, 발제는 박명수 교수(서

울신대 명예교수)가 했고, 이후 

김경재 박사(한신대 명예교수)

와 정일웅 박사(전 총신대 총장), 

강석찬 목사(전 초동교회 당회

장)가 토론했다.

박명수 교수는 발제에서 "오늘

의 한국은 민주적인 사회다. 따

라서 한국교회 목사의 권위는 

여기에 합당해야 할 것"이라며 "

현재 한국사회는 민주적인 리더

십을 원하고, 그런 권위를 요구

한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여기

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 "초기 목사들, 선교사들에게 

민주적 리더십 배워"

그러나 박 교수에 따르면 한

국교회 초기 목사들의 리더십은 

민주적이었다. 그는 "한국 기독

교는 선교사들로부터 복음과 더

불어 민주주의 제도를 배웠다"

며 "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 그

리고 평신도로 구성되며 그 운

영은 여기에 합당한 각종 회의

를 통해서 운영되는 것이다. 목

사는 선교사들로부터 이런 민주

적인 리더십을 배웠다"고 했다.

박 교수는 "해방되었을 때 한국

교회 목사들은 서구 기독교를 받

아들여 한국에 새로운 시민사회

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했다.

◆ "대도시 대형교회 등장... 목사, 

자신들 왕국 건설"

그런데 해방 이후 한국교회가 

월남 기독교인들에 의해 재구성

되면서 목사들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했다. 박 교수

는 "전체 기독교인의 3분의 2를 

차지하던 북한 기독교인들이 갑

자기 월남했을 때, 이들이 세운 

교회는 단지 교회가 아니라 삶 

전체의 중심이었다"며 "이런 상

황에서 목사는 보다 절대적인 

권한을 갖게 됐다"고 했다.

박 교수는 "시골 공동체처럼 

기존의 권위가 부재한 산업도

시에서 신자들에게 교회는 다

른 어떤 곳보다 더 강력한 공동

체였고, 이런 상황에서 목사들

은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게 

됐다"고 했다.

박 교수는 "권위주의적 목사

는 주로 신생 개척교회에 국한

된 것이며, 오랜 역사를 가진 전

통적인 교회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다"며 "그런 교회에서 담

임목사는 자주 교체되는 반면, 

평신도는 주인의식이 강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를 능가하

는 권위를 인정받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움직이는 당회

의 권한은 막강해지고 권위주의

적인 목사 대신 전권을 가진 당

회가 등장하게 됐다"고 했다.

◆ "개신교와 민주주의 원칙·성

령의 역사 위에 서야"

박 교수는 "한국교회에서 목사

는, 과거 권위주의적인 목사 시

대를 비판하면서 다른 측면에서 

목회자를 무력화시켜 하나의 기

능인으로 만드는 위험에 진입하

고 있다"며 "이런 현상은 한국교

회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박 교수는 그 대안으로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목사의 

권위는 성령론적인 기초를 가져

야 한다 △개신교 목사는 개신

교의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

개신교 목사는 민주사회의 리더

십을 배워야 하고, 이것을 교회

에 적용시켜야 한다 △한국 개

신교는 목사의 리더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배워야 한다 

△목사와 평신도의 관계를 재정

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결론적으로 한국교회 목

사는 세 가지 특성을 가져야 한

다"며 "첫째는 개신교의 원칙이

다. 만인사제직에 입각해 평신

도의 위치를 인정하는 가운데 

목사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둘

째는 민주주의 원칙이다. 민주

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기초해, 

권력의 집중화를 견재해 다수의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다. 목사는 

신자 개개인의 신앙을 돕기 위

해 존재하며, 목사의 행동도 때

로는 견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

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셋째는 성령론적인 

강조다. 교회는 종교공동체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그의 역

사가 이곳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나 학벌로 권

위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성

령의 역사로 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박명수 교수가 8일 혜암신학연구소 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다. ⓒ기독

일보

민주 리더십 원하는 사회, 목사는 어때야 하나?

한국 위드 코로나 첫 주일, 줄 서서 입장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들이 7일 주일예배에 참석한 모습. ⓒ여의도순복음교회

혜암신학연구소, 8일‘목회자 권위’주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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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의료보험 대안

미전역 40만 회원과 90만 PPO 네트워크의    
Medi-Share가 높은 건강보험료 부담없이 
무제한 의료비 문제 해결해 드립니다.

1인 가정
최대 매월

$128
까지 절감

2인 가정
최대 매월

$370
까지 절감

3인+ 가정
최대 매월

$570
까지 절감

65세 이상  
매월

$70
부터 시작

매월 최대 50% 또는 그 이상 절약

Medi-Share의 무제한 무료 혜택들과 할인 혜택들

새 가격 옵션이 더해졌습니다! Co-Share와Direct Primary Care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원격의료
(Telehealth)

원격상담
(Telecounseling)

치과 할인 
(Dental)

안과 할인 
(Vision)

의약품 할인 
(Pharmacy)

핸드폰으로 MDLive를 활용, 
24/7 미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의사 진료를 받으세요.

Medi-Share 앱을 사용, 
편리하게 PPO 네트워크내에 
있는 의사나 병원을 찾으세요.

회원은  간단히 멤버십 카드 
제출, Medi-Share와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빌 처리를 합니다.

메디셰어는 크리스천 의료비 나눔 기관입니다.
                메디셰어는 보험이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 회원들은 그게 더 좋다고 합니다!

한국어 서비스 833-742-7342, 가입문의 213-434-1170, 847-901-3226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prozusa2@gmail.com 



2021년 미국인의 가치관 조사에서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

스 유행병”과 “의료 서비스”가 현재 가

장 중요한 문제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미국인의 3명 중 1명이 “종

교 지도자를 신뢰한다”라고 응답했다. 

미국 공공 종교연구소(PRRI)가 최

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20-2021

년 주요 문제 동향 가운데 미국인의 과

반수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54%)

과 의료 서비스(49%)를 꼽았지만 작

년에 비해 각각 6%, 7%씩 감소했다.

또 미국인 10명 중 4명은 테러리즘

(47%), 주거비 및 생활비 증가(45%), 

이민(44%), 기후변화(44%), 범죄

(43%), 빈부격차 증가(40%)가 중대한 

문제라고 답했으며 이는 작년과 비교

해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종교 지도자에 대한 가장 높은 신뢰

를 보인 집단은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인(64%)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예배에 참석

하는 신자 가운데 종교 지도자를 신뢰

한다는 응답도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인(74%)이 가장 높았으며, 백인 가톨

릭 신자(73%), 흑인 개신교인(67%)이 

그 뒤를 이었다.

‘종교적 다양성’과 관련해, 미국인의 

38%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미국”을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4명 중 1명(24%)은 “주로 기독교 신앙

을 따르는 사람들로 구성된 미국”을 

더 지지했다.

기독교인이 주류인 미국을 더 선호

한 신자로는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인

(57%)이 가장 높았고, 흑인 개신교인

(33%), 기타 기독교인(24%), 백인 가

톨릭 신자(23%), 히스패닉 가톨릭 신

자(19%), 주류 백인 개신교인(18%), 

비기독교인(4%), 무교인(4%)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공화당원은 10명 중 4

명(38%)이 주로 기독교 신자로 구성

된 미국을 선호했으며, 무소속은 20%, 

민주당원은 14%만이 이에 동의했다. 

반면 종교적 다양성을 가진 미국을 선

호한 민주당원은 55%, 무소속 41%, 

공화당원 17%로 나타났다.

이슬람에 대한 시각과 관련해, 미국

인의 절반(50%)은 이슬람의 가치는 

미국의 가치 및 삶의 방식과 충돌한다

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에 동의한 미

국인은 2015년 56%에 비해 줄었으나, 

2020년 43% 보다 증가했다.

정당별로는 공화당원의 74%가 이

슬람의 가치가 미국과 상충된다는 데 

동의했으며, 이는 민주당원(3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

해 공화당 67%, 민주당 26%보다 크게 

늘어났다.                      김유진 기자

미국인 절반“이슬람, 미국 가치와 충돌”
종교 지도자 신뢰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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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상예배)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진유철 담임목사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6: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승훈 담임목사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이명수 담임목사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 김 담임목사주일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가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수, 금)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김성식 담임목사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수, 금)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차세대예배 오전 9:30)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수요중보기도모임 (수) 오후 7:30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T. (213)386-2233 

김기섭 담임목사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1911 Wilshirt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영어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10:00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오전 6:30 (토)

오후 2:00
오전 5:20 (월-금)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이정현 담임목사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오전 9:00  
EM예배 (2부)오전 11: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부)오전 11: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웨스트힐장로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민종기 담임목사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김경진 담임목사JCCC Academy  
오전 10:15, 오후 12:4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전 12:30
EM 오전 11:15
사랑부  오전 8:45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토) 오전 6:00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철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송재호 담임목사

금요철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가디나선교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유치부 오전 11: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217-9191     www.gpclove.com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트라우마와 

상처로 가득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지

금의 아내인 헤일리와 건강한 결혼 관

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치

유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

면, 저스틴 비버와 아내 헤일리는 최

근 유다 스미스 목사 부부가 진행하는 

결혼과 관계성에 관한 팟캐스트 ‘In 

Good Faith’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

다.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9월 결혼

식을 올렸다.

‘왜 결혼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팟캐스트에서 비버는 “트라우마와 상

처가 많았기 때문에 건강해지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헤일리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결혼했을 때, 여전히 내가 극

복해야 할 많은 피해와 상처가 있었지

만, 그녀는 모든 것을 통해 내 마음을 

보았다”고 했다.

헤일리는 “남편이 치유 과정을 거

쳐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만, 그 여정은 부분적으로 내게 미스

터리로 남아 있다. 그러나 그가 참아

내고 있고, 결혼을 통해 연합하는 자

리에 있어 기쁘다”고 했다.

이어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

에 진행되는지조차 몰랐던 일들이 많

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완전

히 괜찮다. 그냥 당신이 그러한 일을 

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감사할 뿐”이

라고 했다.

헤일리는 결혼까지의 여정에 대해 “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만난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

다. 저스틴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

냈다”고 했다.

저스틴 비버는 미래의 아내를 만나

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기

를 쓰며 시간을 보냈던 과거의 밤들

을 회상하면서, “나는 헤일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내가 결혼할 사람

이 그녀인지 몰랐다. 그저 아내를 위

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보호

해 주시길 기도했을 뿐이다. 내가 그

녀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

던 것처럼, 그분도 나를 위해 내 아내

를 준비시키셨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혼의 의미와 진지함에 

대해 생각하고 그러한 약속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믿음의 단계라고 생각한

다”고 했다.

유다 스미스 목사는 “둘 다 제가 가

장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전 세계의 

모든 팬들은 ‘가족이 있고, 서로 사랑

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말을 듣

고 웃고 추억을 만드는 것은 정말 특

별하고 큰 일임에 틀림없다’고 할 것

이다. 그래서 두 분 때문에 가정이 더

욱 중요하다”고 했다.

스미스 목사는 “저스틴이 결혼을 두

려운 것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이 제게 

많은 의미를 주었다. 우리 넷에게 결

혼은 정말 특별한 것이다. 우리는 모

두 결혼은 신성하다고 생각하고 저스

틴에게 그것을 볼 수 있었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저스틴 비버“건강한 결혼 생활 비결,
‘상처의 치유’”

저스틴과 헤일리 비버 부부. ⓒ저스틴 비버 페이스북

국가 기도의 날에 기도하는 미국인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e-mail: iccc.o�  ce1@gmail.com

OC채플
주 일 예 배  오 후 1 : 0 0
E M  오 후  1 : 3 0
수 요 영 성 집 회 :  오 후  7 : 3 0
새 벽 기 도  월 - 금  오 전  5 : 3 0 /  토  오 전  6 : 0 0
235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www.icccla.org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새 벽 기 도  월 - 금  오 전  5 : 3 0 /  토  오 전  6 : 0 0
235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밸리채플
주 일  1 부  예 배  오 전  8 : 0 0
주 일  2 부  예 배  오 전  1 0 : 3 0
주 일  3 부  영 어 예 배  오 후  1 : 3 0
금 요 영 성 집 회  저 녁  7 : 4 5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818)363-5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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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서보천 담임목사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중/고등부 오전10:0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이종용 담임목사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은혜로교회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오병익 담임목사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남가주 벧엘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남가주 벧엘 교회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셀가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구봉주 담임목사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수요예배  오후 7:30 

남가주동신교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기독일보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기독일보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2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이 서 담임목사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남성수 담임목사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월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요 담임목사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본어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베델교회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 rstchurch.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 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다우니제일 교회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안창훈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늘푸른선교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  ce.email@gmail.com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박신웅 담당목사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림학춘 담임목사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중보기도   오전 9:0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유튜브‘미주 기독일보 CDTV’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법원이 경찰노조가 시카고시

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시행을 막

아 달라고 제출한 신청을 인용하며 원

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7일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시카

고 쿡카운티 법원의 레이먼드 미첼 판

사는 1일 시와 경찰노조 간 소송이 완

료되기 전까지 경찰관을 상대로 한 백

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중단하도록 했

다.

시 당국이 백신 접종 마감 기한을 오

는 12월 41일까지로 못 박고 백신을 

맞지 않는 경찰관을 해고 또는 징계토

록 한 조치에 대해, 미첼 판사는 임시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다만 그는 시 정책 따라 백신 접종 

상태 보고와 코로나19 검사 의무 또는 

주 2회 검사는 유지하도록 했다.

미첼 판사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분쟁은 중재 심리 과정을 거쳐야 한

다”며 “신고 의무 자체는 최소한의 침

해이며, 특히 경찰관이 이미 고용주에

게 의료 정보를 재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고 했다.

이어 “이번 명령은 이들 당사자를 

협상 테이블로 돌려보내고 일리노이

주 법에 따른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노동의 평화를 증진시키

기 위한 효과를 제공한다”고 부연했

다.

앞서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공무

원이 지난달 15일 이전까지 접종 증

명서를 제출하거나 미접종 사유를 보

고했다.

시는 또 의료적·종교적 이유로 면제

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는 12

월 31일까지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

하도록 했다. 또 접종 명령을 이행하

지 않으면 해고 또는 무급휴직 조치하

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시카고 경찰노조가 반대하며 

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다. 브라운 경찰청장은 “우리는 계속

해서 경찰관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

종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직원의 안

전을 위한 것이며, 우리 가족과 우리

가 섬기는 이들을 위한 보호조치”라

고 밝혔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달 21일 볼티모어에서 열린 CNN 타

운홀 미팅 행사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

하는 경찰관의 해고를 제안했었다.                     

김유진 기자

“접종 명령 불이행 시
  해고 또는 무급휴직 조치”중단

병원 앞에서 시위 중인 직원들의 모습. ⓒKHOU 11 보도화면 캡쳐

   美 법원,‘백신 의무화’
반대한 경찰노조 승소 판결

미국 장로교회(PCUSA) 소속 여성 

목회자 중 절반 이상이 성차별을 경

험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발표됐

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미국 

장로교회 리서치 서비스(PCUSA Re-

search Services)’가 발표한 ‘리더십의 

차별•기회•투쟁 보고서’를 인용한 보

도에 따르면, 여성 목회자의 58%가 

교단 내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 목회자는 

4%만이 교단 내 성차별을 경험했다

고 답했다. 이 연구는 미국 장로교회 

목사 4,4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

문 조사이다.

조사에서 “나이 또는 인종에 따른 

차별을 경험했다”라고 답한 여성 목

회자는 63%였으며 같은 답을 한 남성 

목회자(21%)보다 3배 더 높았다.

‘민족 또는 인종에 따른 차별’을 경

험한 비율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예를 들어 아시아계 여성 목회자 중 

10명 중 7명(70%)은 “인종에 따른 차

별이나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보고한 

반면 남성은 12%만이 동일한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백인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예외가 존재했다. 백인계 여성 목회

자는 1.1%만이 인종에 따른 차별이나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반면, 남

성은 2.5%가 인종적 차별이나 괴롭힘

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여성은 또 남성 응답자보다 ‘리더십 

능력에 대한 인정’, ‘공격적 발언들’, ‘

타인에게 인정받는 업무 부재’, ‘낮은 

보수’ 등 지도력과 연관된 다양한 측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답

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모든 항목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2-3배 더 자주 지도

력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

다”라고 밝혔다.

또 40세 미만인 여성 목회자의 

71.1%가 “지도자로서 인정받기가 힘

들다”라고 답했으며, 여성 목사 중 

42%는 “성별 때문에 승진에서 누락

됐다”라고 답했다.

PCUSA 리서치 서비스 연구원인 션 

페인과 수잔 바넷은 보고서에서 “여

성과 젊은 설문 응답자 및 소수 인종

은 모두 남성, 장년 및 다수 인종보다 

더 자주 차별이나 괴롭힘을 경험한

다”라고 보고했다.

페인과 바넷은 “이는 예상한 것과 

일치하지만, 보고된 차별의 정도는 놀

랄만하다”면서 “인종이나 민족에 기

반한 차별이나 괴롭힘이 성별에 기반

한 차별이나 괴롭힘보다 덜 만연해 있

지만 상당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인종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인종 순

위는 흑인이 47%로 가장 높았고, 히

스패닉 또는 라틴계 35%, 아시아인 

21%로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1956년 미국 장로교회

의 전신인 ‘연합 장로교회 (United 

Presbyterian Church)’에서 여성 최

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마거릿 타우너

(Margaret Towner)를 기념한 다음 날

인 지난달 25일에 발표됐다.                     

김유진 기자

PCUSA 본부 전경. ⓒCOURTESY OF PCUSA

  PCUSA 여성 목회자 절반
“성차별 경험했다”보고



나이지리아 교회에 대한 치명

적인 공격이 발생한 후, 기독교 

인권운동가들은 “정부가 기독교

인들에 대한 공격을 멈추기 위

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

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주일 나이지리아

의 카두나 카카우 다지에 있는 

임마누엘침례교회가 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1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넘는 이들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무장한 괴한들이 교회를 

습격해 교인들을 향해 발포했다. 

이는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일련의 공격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으로, 기

독교인들의 거듭된 보호 요청에

도 불구하고 공격은 멈추지 않

고 있다.

이와 관련, 나이지리아기독교

협회(CAN) 카두나 지부 조지프 

하야브 목사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이지리아의 안보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

다”고 말했다.

오픈도어 아프리카의 대변인 

조 뉴하우스는 “나이지리아 정

부가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며 “이 지역의 불안정이 극

단주의자들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기독교인들에게 나이지리

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

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녀는 “이번 납치는 소위 도

적들의 대담성 및 한계 없이 증

가하고 있는 공격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예”라며 “지속되고 있

는 무법 상태가 극단주의의 이

상적인 번식지를 만들고 있다”

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 세계 그

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나이지

리아 성도들의 석방을 위해 뜨

겁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며, 주

께서 이 상황을 사용하셔서 돌

파구를 마련해 주시길 기도한

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지난 6일 공개된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에는 최초로 ‘국

군포로’가 명시됐다.

지난달 말 유엔 총회가 제3위

원회에 제출한 이 결의안에 따르

면, 북한 정권은 △정치범수용소

를 활용한 자의적 구금과 고문·

성폭력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

민에 대한 처형 △사상·양심·종

교·표현의 자유 통제 등 광범위

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특히 국군 포

로에 대한 인권 침해 상황도 언

급됐다. 한국전 당시 북한측에 

포로로 끌려간 이들과 그 후손

들이 탄광 등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인권 침해 상황

을 언급한 것이다.

2014년 작성된 ‘유엔 인권보

고서’에 따르면, 한국전 이후 최

소 5만여 명의 국군포로가 송환

되지 않은 채 북한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

는 탈북해 한국으로 돌아왔으

나, 한국 정부는 대부분의 국군 

포로를 전사자로 처리하는 등 

제대로 된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총 

80명의 국군 포로가 돌아왔으

나, 대부분 자력 탈출이거나 인

권 단체의 도움을 받은 경우로,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송환을 

촉구하거나 유엔 등을 통해 여

론을 조성하는 등의 활동은 거

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 외에도 결의안은 북한이 국

제보건기구(WHO) 지침에 따라 

적절한 코로나19 백신의 전달과 

배포를 위해 백신 공동구매 프

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국경을 폐쇄하고 백

신 지원을 거부하면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0명이라고 주장하

고 있다. 코백스는 지난 3월 북

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90

만 회분을 배정하는 등 백신 공

급을 제안했으나, 북한의 거부와 

준비 절차 미흡 등으로 실제 공

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

을 규탄하고 EU가 이를 대표해 

유엔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

한 것은 올해로 17년째다.

올해 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을 위한 적절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

에 불참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올해에도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 일본, 프랑스, 독일 

등 35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

름을 올린 이번 결의안에 한국은 

3년째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혜진 기자

올해 ‘세계 기도의 날’을 맞

아 기독교 선교 단체들이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International Day 

of Prayer for the Persecuted 

Church, IDOP)’은 1996년 세

계복음연맹(WEA) 산하 종교 

위원회가 제정한 이후, 매년 

11월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

에 이 날을 기념하고 있다.

토마스 슈마허 WEA 사무총

장은 최근 성명을 통해 “올해 

우리는 전 세계 교회들을 불

러 형제자매들에게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때 복이 있고 하

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는 것

을 알게 하며, 낙심하지 않도

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

고 말했다.

슈마허 사무총장은 “기도

가 고통받는 성도들을 구원

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

하려면, 먼저 그들이 어떤 일

을 겪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

요하다”면서 “IDOP는 교회가 

박해받는 사람들의 필요를 위

해 정보에 입각한 기도를 돕

기 위해 조직됐다. 교회의 기

도를 도울 다양한 자원을 만

들고 있다”라고 했다.

WEA 글로벌 이사인 자넷 

엡 버킹엄 박사는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신

앙으로 인해 압박받고 있다. 

코로나19는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켰고 세계적 분쟁은 

더 많은 위험을 초래했다”면

서 “IDOP는 세계 교회가 기도

로 그들을 지지함으로써 박해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

도록 매년 찾아오는 기회”라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도, 나이지리

아, 네팔, 소말리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알

제리, 이란, 에리트레아 등 주

요국은 기독교인들이 여러 이

유로 핍박을 받으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갈망하

고 있다”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커리 오픈도어즈 

USA 회장은 CBN과의 인터뷰

에서 “3억 4천만 명이 넘는 기

독교인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박해나 압제를 당하고 

있다. 북한 같은 곳은 성경이 

적발되면 평생을 감옥에서 보

내거나 목숨을 잃게 된다”면

서 “복음을 반대하는 곳이 전 

세계에 있다. 여러분도 괴롭

힘과 핍박을 당할 수 있으며,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인 ‘릴리스 인터내셔널

(Release International), 세계 

기독교 연대(Christian Soli-

darity Worldwide), 복음주

의연맹(Evangelical Alliance) 

등이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

세계 기도의 날에 동참하

고 싶은 교회들은 오픈도어즈 

USA의 공식 웹사이트(open-

doorsusa.org)를 통해 ‘박해받

는 이들을 위한 기도 앱(Pray 

for the Persecuted)’을 다운

로드하거나 IDOP.org를 방문

해 홍보 영상, 팜플렛 및 기도 

안내서 등을 제공받을 수 있

다.

               강혜진 기자

‘박해받는 교회 위한 세계 기도의 날’ 
7일부터 시작

현지 기독교계, 정부 비판하며 세계 교회에 기도 요청

한국 정부는 3년째 불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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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성도 100명 납치돼…“무법 상태로 극단주의 번식”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국군 포로’최초 언급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 ⓒ에메카 우메그발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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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참배 반대운동은 개인 또

는 집단으로 시행되었다. 본격

적으로 반대운동이 일어난 것은 

1938년 초 일제가 전국 노회에 

참배를 강요한 때부터였다. 당

시 전국에서도 가장 교세가 강

하고 걸출한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평북노회가 노회장 김일선

의 주도로 2월에 전국에서도 가

장 먼저 신사참배를 결의하였다

는 소식이 들려오자, 평양 장로

회신학교 학생들과 교수들은 울

분을 참지 못하고 이를 성토하

였다. 이 때 평북노회 소속 학생 

장홍련(張弘璉)이 격분하여 평

북노회장 김일선이 신학교 입학 

기념으로 신학교 교정에 심어 

놓은 나무 한 그루를 도끼로 찍

어 버렸다. 각 노회 소속 학생들

은 노회 단위로 신사불참배운동

을 전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에, 평양 경찰에서 이런 기미

를 알아차리고 신학교에 들이닥

쳐 학생 일곱 명을 체포하했다. 

저들은 또한 학생들의 강의록, 

설교원고 등 여러 가지 문서를 

압수하고, 교수 박형룡과 김인

준(金仁俊)을 불구속 입건하였

다. 일제 경찰이 신학생, 교수를 

체포, 구금한 일은 당시 「동아

일보」에도 크게 보도되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되자 신학교 

이사장 방위량(W.Blair), 교장 

나부열(S.Roberts) 등 선교사 

교수들도 신사참배에 대해 강경

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으므로 

신학교가 폐쇄되는 운명에 봉착

하게 되었다. 교장 라부열은 “우

리 미순회의 사업에는 어느 것

에든지 기독교의 신조를 기초로 

하야 실행될 것이다. 이 신학교 

문제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교회

에 준거하야 문제가 해결될 것

인데 지금 이 정세로는 개학할 

수 없다. 우리는 다만 이 학교를 

개학할 수 잇을 시기를 엿보고 

잇을 뿐인데, 아직 그것을 발견

치 못하였다. 어떠한 때가 개학

할 수 있는 시기라고는 말할 수 

없다. 언제든지 개학을 할 수 잇

서 이 신학교만은 계속할 수 있

기를 바라고 있다.” 라는 글 속

에서 신학교를 폐쇄할 수도 없

고 그렇다고 교리에 어그러진 

상태에서 개학할 수도 없는 진

퇴양난에 빠진 고통스러운 심정

을 토로하고 있다.

1901년 시작된 교단 총회 신

학교가 40여 년의 역사를 이어 

오면서 교역자를 양성하여 오다

가 신사 불참 결의로 1938년 9

월 무기휴교를 선언함으로써 그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 당시 재학생들은 

교수들이 통신으로 강의록을 보

내고 시험도 치게 하여 졸업 시

켰다. 교수들은 「신학지남」의 

편집, 총회가 추진하던 주석서

의 번역 등의 일을 하면서 때가 

올 때까지 다른 일에 종사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에 주재하고 있었던 선

교사들은 교파와 선교사의 신

학적 성향에 따라 신사참배문

제에 대한 견해를 각각 달리하

였다. 감리교 선교사들은 대체

로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

었고, 장로교 선교사들은 대체

로 반대의 입장에 있었으나, 

개인에 따라서는 적극 지지하

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를 들면 

연희전문 교장이었던 원한경

(H.H.Underwood 元漢經)은 신

사참배가 불법으로 선포되자 평

남 경찰부장에게 악수를 청하면

서 동 결의안에 축의(祝意)를 표

하였고, 연희전문학교 사업 보

고 석상에서 “종내 신사 불참배

를 고집하여 역사 있는 제 학교

를 폐쇄한 것은 크게 유감 된 일

입니다. 신사참배는 종교 신조 

상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라는 망

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물론 교육자로써 학교

가 폐쇄되는 것보다 참배하면

서 교육을 계속하는 편이 더 낫

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

나 기독교 학교가 근본적 기독

교 신앙에 어그러지는 일을 하

면서 교육하는 게 과연 하나님

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했어야 했다. 캐

나다 선교부는 1938년 10월 21

일 신사참배를 할 것과 교육 기

관을 계속할 것을 결의하는 상

반된 면모를 보였다. 그러나 대

다수의 선교사들은 강력한 반대

운동을 추진하였다.

한편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은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

한 후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

면서 전남 광주에 모여 차후의 

행동을 결의하였는데, 모든 선

교사는 각 소속 노회로부터 탈

퇴하고 불신자들을 상대로 전

도운동을 계속할 것을 통보하였

다. 그러나 선교부는 개교회가 

전도 사업을 의뢰할 때 이에 응

하기로 하여 노회는 탈퇴하되,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목회자와 

교회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들은 

참배를 거부하는 교회들과 목

사들을 규합하여 신사불참배 노

회 내지 총회를 구성하여, 장로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지켜 나

갈 구상을 하였다. 그러나 동년 

10월 캐나다 선교부 대표 맥길

(McGill)이 함남경찰서 고등과

장을 방문하고, 신사참배를 국

가의식으로 인정하는 것과 그들

이 경영하던 교육기관들을 계속 

운영할 것을 통보함으로써, 역

시 장로교회 선교부들 간에도 

균열이 생기고 말았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반대파 선교사들은 

초지(初志)를 굽히지 않고 노회

를 탈퇴하고 신사참배를 거절한 

적지 않은 목사들을 물심양면으

로 지원하였다.

김  인  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한국교회와 신사참배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책을 존중할 때 보화를 선물해 

줍니다. 존중은 좋은 것을 끌어

오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할 때 사람들은 최

상의 것을 선물해 줍니다. 반면

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멸

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좋은 것

을 선물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

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 고

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멸시하면서 예수

님을 배척했습니다(막 6:3). 예수

님은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 고향

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

었습니다(막 6:5). 예수님은 안타

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

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

지 못함이 없느니라”(막 6:4). 

책을 읽을 때 책을 존중해야 

합니다. 책을 쓴 저자를 존중해

야 합니다. 책을 폄하(貶下)하면 

책을 읽어도 도움이 되지 않습

니다. 반면에 책을 존귀히 여기

고, 책의 가치를 인정하고, 책을 

쓴 저자를 존중할 때 책에서 많

은 보화를 캐낼 수 있습니다. 책

에서 캐내는 보화는 지식과 정

보와 지혜입니다. 책 속에는 감

추어진 보화가 많이 담겨 있습

니다. 책을 쓰는 사람은 아무렇

게나 책을 쓰지 않습니다. 책을 

쓰는 사람은 자신이 10년, 20년 

또는 평생 동안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책에 담습니다. 

물론 책 중에는 읽어서는 안 될 

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책은 저자가 심려(深慮)를 기울

여 쓴 책입니다. 그러므로 존중

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으면 보

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책을 사랑할 때 보화를 선물

해 줍니다. 책을 좋아하는 단계

를 넘어 책을 사랑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책을 사랑하는 

단계에서 책을 즐기는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의 극치

는 즐김과 누림에 있습니다. 사

랑은 배움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가장 잘 배

웁니다. 우리가 어떤 과목을 사

랑했다면, 그것은 그 과목을 사

랑했다기보다 그 과목을 가르친 

선생님을 사랑했을 가능성이 높

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선생님

이 가르친 과목을 가장 잘 배운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즐기

게 되고, 즐기게 되면 이해가 쉬

워집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만

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

랑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

랑하는 것을 오래 기억하게 됩

니다. 사랑하면 가슴에 새깁니

다. 책을 사랑한다는 것은 책을 

쓴 저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

미합니다. 

책을 신뢰할 때 보화를 선물

해 줍니다. 책을 신뢰하라는 것

은 책 속에 길이 있다고 믿는 것

을 의미합니다. 저는 책 속에 길

이 있다고 믿습니다. 길은 도(道)

입니다. 도(道)는 우리가 깨달

아야 할 이치(理致)를 의미합니

다. 길은 인생 문제의 해결책입

니다. 길은 곧 생명입니다. 추운 

겨울에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죽

을 수 있습니다. 책을 신뢰하라

는 것은 책을 우상화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책을 신뢰하라는 

말은 책 속에 보화가 담겨 있다

는 것을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책

을 읽을 때 가장 좋지 않은 자세

는 냉소주의입니다. 책을 읽어도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냉소주의는 

아주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책

을 읽을 때 책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많은 것이 결정됩니다. 책

을 읽을 때 호기심을 가지고 읽

으십시오. 기대를 가지고 읽으십

니다. 물론 한 권의 책에 너무 큰 

기대를 갖는 것은 비현실적입니

다. 한 권의 책이 담을 수 있는 지

식과 정보와 지혜는 한계가 있습

니다. 적절한 기대를 갖고 책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적합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책을 읽는 방법을 소

개하는 것일까요? 제가 소개하

는 책 읽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

씀을 읽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방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존중하

십시오. 말씀의 원저자가 되시

는 성령님을 존중하십시오(딤후 

3:16).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 속

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십

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또한 말

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신

뢰하십시오. 책 중의 책은 성경

입니다. 성경 속에서 길이 있습

니다. 성경 속에서 길 되시는 예

수님을 만나게 됩니다(요 14:6). 

다른 책들과 달리 성경을 읽을 

때는 천천히 깊이 읽어야 합니

다.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성

경에 의해 읽히는 것이 더욱 중

요합니다. 성경은 거울과 같습니

다. 성경은 우리 자신의 진면모

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

고 변화와 성숙을 추구하게 됩

니다. 깊어 가는 가을, 성경과 좋

은 책들 속에서 보화를 캐내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강  준  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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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

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로 여길지어다…(중략)…아무것도 판단

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

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

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기름부음을 받은 자는 성령 받은 사람

을 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돈도 많고 또 무역이 성행하는 항구도시

이기 때문에 온갖 미신 우상 섬기는 일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웠

고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형태

는 갖추었지만, 영적 신앙의 믿음을 가꾸

지는 못하고 인간의 냄새를 풍기는 자기

주장만을 펼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고

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상당히 빈약한 곳

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1-3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

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

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

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

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

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

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

함이 아니리요”했습니다.

1. 진정한 그리스도인

교회는 죄인이 들어와서 진리와 성령

으로 회개하고 거듭나 하늘소망을 목적

으로 성령께 이끌리며 쓰임받기 힘써야 

하는 곳인데 사람이 사람의 목적을 위하

여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 분위기

를 잘못 만들어 가고 있음을 꾸짖습니다. 

본문 1절에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

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

은 자로 여길 지어다”고 했습니다. 우리

라고 한 것은 사도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를 통칭한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

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

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

시는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

도바울은 우리를 이 비밀을 전하는 사명

을 맡은 자로만 알아야지 우리를 앞세워

서 어떤 출세를 한다거나 교회에서 상당

히 행세하는 권력을 장악 한다거나 하는 

생각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

서 바나바나 베드로가 다 영혼을 예수님

께로 이끌어 하늘나라 가게 하는 목적으

로만 힘써야지 자기이름으로 모이는 그

룹을 만들거나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을 

만들거나 하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보면 忠

誠(충성), 즉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정성

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혀 거짓이 없이 내 

마음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

이 충성입니다. 

그리고 3-5을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비판하는 것이 따르게 되어 있습

니다. 잘해도 잘 못해도 사람들의 사고방

식의 기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입장으로 

이야기 합니다. 이것은 판단의 기준이 서

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

울파, 아볼로파 그리고게바파도 있다보

니까 게바파나 아볼로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분위기를 장악하려고 하는 사람

들은 사도 바울을 비판 할 수밖에 없습

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자

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바울

을 나쁘게 말하고 불신하도록 이간질하

고 선동하였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2.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姿勢)

우리는 판단의 기준을 3가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는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

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 더 

옮은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이성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판단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그 말을 들

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똑바로 설 수 

있는 교훈이 되어 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

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올바르게 비판, 판단 할 줄 아는

가 입니다. 사람들은 남들에게는 인색하

고 자신을 두고는 무척 관대합니다. 남의 

눈의 티는 하나도 그냥 넘어가 주지 못하

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도, 뺄 생각

도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 하셨습니

다.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판단 받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합니

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에 이끌

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

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하나님께 쓰임 받

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마귀 앞잡이들로

부터 잘 믿는 사람을 판단하고 핍박하고 

행패부리며 못살게 구는 것을 당하는 것

은 영적 싸움의 한 단면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악령의 앞잡이고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께 요긴하게 잘 쓰임 받고 

있기 때문에 악령이 사람들을 통하여 자

꾸 분노하게하며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상황들을 충고로 받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공격으로 알

아야 합니다. 마귀가 도전해오는 것을 물

리치기 위해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

야 합니다. 마귀는 꼬투리를 잡고 나를 시

험도 하고 대적도 하고 훼방도 하며, 또 

지옥에 보내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았을 때 전신 갑

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바로 

선 성숙한 사람이 믿음이 아직 초보인 사

람을 염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

지고 권면할 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

을 뿌리치는 것은 허세이고 교만입니다.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

입니다. 이 판단은 앞에서의 두 판단보다 

훨씬 더 크고 능력 있는 것입니다. 3-4절

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

가 믿어져서 회개함으로 죄 용서받고 의

로워진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남들로

부터 비판받을 일 없고 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신앙에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해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으로 의롭다는 자격

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 겉만 보고 속은 보

지 못 합니다. 그렇게 겉만 보고는 그 사

람을 온전히 판단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미 이기적 사고방식의 틀을 가진 상황에

서는 그 판단이라는 것은 기준이 모호하

고 애매하고 엉터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 하셔서 

마지막 심판 날에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까지 다 나타내신다

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판단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무서운 판단이 아닐 수 없

습니다. 

3.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열매

현재 자신에게 맡겨진 직책이 있다면 

그 직책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그 자격에 합

당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서로 시험에 들게 비판하려하지 말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권면하고 이끌어

주기를 힘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

서 재림 하셔서 상벌의 심판이 있게 될 때

는 겉으로 행한 흔적만 보시고 판단하셔

서 야단치시고 상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지 그 깊은 마음

의 뜻을 다 밝혀내십니다. 

누군가가 목사님을 대접하기 위해 정

성으로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것을 목사

님 앞으로 가져갈 때에 다른 사람이 나타

나 마치 자신이 준비한 것인양 할 때가 있

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조차 미

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보시

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준비한 마

음도 수고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영적 인

격으로 성숙되기를 원하십니다. 껍데기

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의 정성으

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섬김을 다하는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설혹 자

기가 준비를 다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스

스로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기

회를 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더욱 성숙

된 여유있는 믿음입니다. 목사님을 공궤

하는 자리에 아직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을 세워줌으로 그 사람이 목사님을 한 번 

더 만나 신앙이 더욱 성숙할 수 있는 대화

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

지고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면 그 사람

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향기롭고 아

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기

를 바랍니다. 자신을 나타내기를 애쓰기

보다 나를 숨기고 낮추면서 다른 사람들

을 하나님 앞으로 더 이끌어 드리는 지혜

는 상당히 성숙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

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 들게 하는 판단은 절대로 하지 말라

고 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을 얻

게 하고 하늘 영광에 결실하도록 하기 위

하여 내가 수고는 했지만 공적은 그 사람

에게 돌리는 지혜로 예수님 재림 하셔서 

심판 하실 때 그 감추인 공적까지도 다 들

추어서 상을 주실 때 그 상을 받을 수 있

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믿음이고 진짜 믿어

서 사는 신앙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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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강들의 전형적인 착취 공식이

었다.

18세기 유럽인들은 중국(청

나라)로부터 비단, 직물, 도자기, 

차, 향신료 등을 수입했다. 이러

한 일방적인 교역 때문에 유럽

이 계속 무역 적자를 기록한다.

이에 영국은 청나라에 아편 수

출을 늘리고, 청나라는 아편 때

문에 나라가 위태로워졌다. 위

기를 느낀 청나라 황제는 아편 

수입을 중지시키고, 밀수 아편을 

불태운다. 이것을 빌미로 영국은 

청나라에 군대를 파견해 공격하

고, 두 번에 걸친 아편 전쟁이 발

생한다.

결과는 모두 청나라의 완패. 이

후 청나라는 아편을 합법화했고, 

막대한 전쟁 보상금과 불태운 아

편에 대한 보상금을 물어야 했

다.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경제

적 불평등을 감수하게 되었다.

토마 피케티가 이처럼 과거

의 노예 제도와 식민지 사회를 

말하는 이유가 있다. 단순히 옛

날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

다. 현재의 불평등에 문제제기

를 하려는 것이다. 현재의 불평

등은 노예 제도와 식민지 건설

이라는 폭력적인 착취의 결과이

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적 불평등만을 이야

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사회의 불평등이 이것과 같은 

맥락임을 보여주려 한다. 그는 

서론에서 이렇게 말한다.

“빌 게이츠와 기타 테크노 억

만장자들이 수십 년간 기초 연

구와 육성에 투입된 수천억원의 

공적자금 없이 자신들의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 거래를 

거의 독점하지 않고 공적 지식

을 사적 특허로 가져가는 그들

의 권력이 현행 법률과 조세 제

도의 적극적 지원을 받지 않고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

의 매출을 ‘내가 노력해서 번 돈’

이라고 착각한다. 과연 ‘나의 노

력’으로만 번 돈일까? 그들의 매

출은 정부의 지원과 국가의 기

반 시설, 사회적 안전망을 토대

로 이루어졌다. 단순히 국가 시

설을 잘 이용한 것이 아니다.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판매는 

소비자를 독점하는 이득도 누린

다. 또한 그동안 값싼 노동력을 

이용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

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내가 번 돈’이 온전

히 나의 노력만을 가지고 번 것

은 아니라는 말이다. 사회의 도

움을 받았고, 소비자와 노동자

들의 도움을 받았다. 결코 기업

과 부자들 개인의 수고라고 볼 

수 없다.

문제는 ‘소유자 사회’는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 나

에게 들어오는 돈은 모두 내 것

이라 주장하고, 모두 내 노력이

라 말한다.

한 마디로 은혜를 잊었다. 다

른 사람 덕분임을 외면한다. 그

러니 다른 사람들과 나눌 이유

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 내 것을 

나누어야 하는가? 은혜를 잊으

니 나눔이 억울하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안이고, 말

씀 원리가 답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

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전제로 하

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복을 주

셨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것

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들이다. 온전히 내 것이라고 말

할 수 없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

하여 가난한 이들을 돌아본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베풀게 되

어 있다.

반대로 은혜를 잊으면 계산이 

들어간다. 내가 흘린 땀을 계산

하고, 내가 흘린 눈물을 계산한

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흘러

가는 100원도 아까워 진다. 작은 

돈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 나누

지 못한다.

토마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

올로기> 1부와 2부 내용을 통해 

알게 되는 것. “내게 주어진 것들

이 결국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

니라, 거저 주어진 것이 많다. 한 

마디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은혜를 알면 계산하지 않는다. 

기꺼이 베풀게 된다.

점점 나눔이 사라져 가는 대한

민국. 그 대안은 무엇보다 하나

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다. 성

도는 내 생명도 내 소유도 하나

님이 주신 은혜임을 아는 사람

이다. 그래서 내 것을 나누고 내 

삶을 나누는 사람이다.

내 것만을 주장하는 자본주의 

사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안

이고 말씀의 원리가 답이다!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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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7.0의 지진보다, 강도 같

은 사람이 더 무섭다.

2010년 1월 12일. 중앙아메리

카에 있는 섬나라 아이티에서 

강도 7.0의 지진이 일어난다. 사

망자 20만 명, 부상자 25만 명, 

이재민 150만 명. 180억 달러의 

지진 피해액. 수많은 이들이 목

숨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삶의 터

전을 잃었다.

2010년 아이티 지진은 한 번 

일어났지만, 200년 전부터 이 같

은 일은 매년 되풀이되었다. 진

짜 무서운 것은 강도 높은 지진

이 아니라 강도 같은 사람이다.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그들의 

삶은 나아졌을까? <자본과 이

데올로기>에서는 당시 아이티

가 겪어야 했던 불평등과 고통

을 알려준다. 아이티는 1804년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지

만, 경제적 속박은 계속되었다. 

독립한 아이티 국민들이 프랑스 

노예주들에게 노예 값을 갚아야 

했기 때문이다.

아이티의 독립으로 노예가 사

라진 프랑스 노예주들은 그 보

상을 요구했다. 결국 아이티는 1

억 5000만 프랑을 갚아야 했다. 

아이티는 1950년이 지나서야 이 

돈을 다 갚을 수 있었다.

돈을 갚는 과정에서 프랑스에

게 갚아야 할 돈이 미국으로 넘

어간다. 미국은 그 돈을 다 받아

내기 위해 1915년부터 1934년

까지 아이티를 강제 점령한다. 

강도 높은 지진보다 강도 같은 

사람들이 더 무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티 지

진이 발생하자 미국의 한 목회

자는 아이티의 지진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망언을 했다. 역사를 

모르는 무식이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무지다. 목회자들이 시대

와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반증

이기도 하다.

토마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

올로기>는 현 시대의 불평등이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결과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특히 1부와 2

부에서는 시대가 변하면서 오늘

날 불평등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는지 알려준다.

1부에서는 신분제 사회가 무

너지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 과

정에서 정치적 불평등은 사라졌

지만, 경제적 불평등은 오히려 

심해졌다. 2부에서는 노예 제도

와 식민지 제도가 사라지는 과

정에서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진 점을 말해준다.

영국, 노예제 폐지하면서 주인들

에게 보상해줘

노예제도 폐지됐지만, 노예주들

은 더 부자 됐다

토마 피케티가 <자본과 이데

올로기>를 통해 던지는 질문은 

명확하다. ‘과연 부유한 사람들

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0% 개

인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은 2부에서도 이

어진다. 2부는 ‘노예제 사회와 

식민사회’가 사라지면서 생긴 

구조적 불평등을 이야기한다.

1833년, 영국은 노예제를 폐

지했다. 이제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한다. 그러면서 노

예들의 노동력을 보상해 주기로 

결정한다.

그 동안 수고한 노예에게 보상

해주는 것이 아니다. 노예를 데

리고 있던 주인들에게 보상하기

로 결정했다. 정부가 노예를 풀

어주라고 결정했으니, 노예 소

유주들에게 그 값을 보상하기로 

한 것이다. 당연히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노예를 가

지고 있던 귀족들이었다.

그렇게 당시 노예를 가진 이들

에게 총 보상한 금액은 2,000만 

파운드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

면 1,200억 유로의 돈을 국가가 

노예주에게 보상해 주었다.

당시 노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

들은 전체 영국 인구 중 약 4천

명뿐이었다. 그들은 그동안 노예

를 통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재

산을 늘려가던 사람들이다. 영

국 국가는 그들에게 보상해 주

기 위해 1,200억 유로의 국채를 

발행했다. 1,200억만큼 빚을 졌

다는 말이다.

노예제도가 폐지되면서 오히

려 노예주들은 더 부자가 되었

고, 서민들은 삶이 더 어려워지

게 되었다.

다른 나라에 과도한 빚을 안기

고 이자를 받으면서 착취를 이

어가는 모습. 이것은 당시 유럽 

강도 높은 지진보다, 강도 같은 사람 더 무서워

아이티가 겪어야 했던 불평등과 고통 알려줘

아이티 지진이 하나님 심판? 하나님 마음 몰라

은혜를 알면 베풀고, 은혜를 잊으면 계산한다

자본과 이데올로기

토마 피케티 | 안준범 역

문학동네 | 1,297쪽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현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타전하는
세계 경제위기와 
심화된 불평등을 
돌파할 긴급하고 
대담한 제안!

한 사회 내부 

혹은 국가 간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갈등과 이것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으로 경제가 사회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구조에 작용하는 

힘을 놀라울 정도로 

세밀하게 

묘파해나가는 이 책은, 

현재 우리가 속한 

체제와 역사가 보다 

평등한 쪽으로 

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궤적과 

그 분기들의 가능성을 

각 장에서 

타진해보고 있다.

토마 피케티 <자본과 이데올로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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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허구: 역사 이야기의 강

점을 살린 역사소설

역사 이야기는 대중문화 영상 

콘텐츠의 단골 소재 가운데 하

나다. 역사 콘텐츠의 장점으로

는 일단 서사의 개연성을 지목

할 수 있다.

실제 일어난 사실을 기반으로 

서사를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개연성 측면에서 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다른 분야의 콘텐츠보

다 관객이나 시청자들에게 익숙

한 내용을 다루는 것 또한 강점

이다.

대부분 유명한 사건들을 배경 

삼아 혹은 유명 인물들을 중심

으로 서사를 전개하기 때문에, 

관객에게 서사를 비교적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다. 그래서 흥행

에 유리하다.

여기에 더해 역사 콘텐츠는 정

치적 성격이 강하다. 자기 나라

나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

시키고 반목하는 국가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

다. 그래야 기획 단계에서 투자

를 받기가 쉽고 언론을 통해 홍

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영상 콘텐츠 선진

국인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 

방송가나 영화계에서도, 비교적 

큰 규모의 자본이 투입되는 역

사 대중문화 콘텐츠가 끊임없이 

제작되어 왔다.

우리 한국 대중문화계 역시 

역사 콘텐츠에 많은 힘을 들여

왔다. 일본 NHK 대하(大河)드

라마 시리즈 포맷을 본따 만든 

KBS 대하드라마 시리즈가 수십 

년 간 제작되어 왔고, 각 지상파 

방송국도 질세라 보통 1년에 한 

편 이상 수십회 분량의 역사 드

라마를 제작하곤 했다.

다른 소재의 드라마 투자에는 

인색하게 구는 방송국들도 유

독 역사 관련 드라마에 대해서

는 자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영화계 역시 역사 콘텐츠 제작

에 많은 힘을 들였고, 또 그에 비

견되는 큰 흥행 실적을 거두곤 

했다. 당장 한국 영화 역대 관객

수 순위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

이다.

1위는 2014년 개봉한 <명량>

이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

군이 지휘한 명량해전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이후 8년 동안 어

떤 영화도 <명량>의 관객 수를 

넘지 못했다.

그런데 역사 이야기를 소재로 

삼는 대중문화 콘텐츠만이 갖는 

리스크도 존재한다. 부실한 고증

과 의도적 역사 왜곡은 이 분야

에서 커다란 위협이다.

그래서 소설, 드라마, 그리고 

영화 시나리오 작가들은 역사를 

다룬 서사가 갖는 장점을 활용

하면서 그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냈다.

일단 그 시초는 실제 역사 기

반 창작물인 역사 소설이다. 이 

장르는 꽤나 긴 역사를 갖고 있

다. 서구 쪽으로는 토마스 맬러

리의 <아서 왕의 죽음>(1485), 

동아시아 쪽으로는 나관중의 <

삼국지연의>(14세기경)같은 작

품이 대표적이다.

역사 소설은 근대를 거쳐 오늘

날까지도 끊임없이 창작되고 있

는 인기 장르로서, 큰 줄거리는 

실제 역사를 따르되 중간의 작

은 이야기들은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각색해, 문학적 감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서사가 진

행된다.

◈역사와 예수: 역사적 예수 사상

을 반영한 SF <듄>

그러나 역사 소설은 고증 및 

역사왜곡 논란에서 완벽하게 자

유로울 수 없다. 큰 줄거리는 여

전히 현실 역사를 따르기 때문

이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

면서 역사물의 강점을 살리려는 

또다른 방편으로 개발된 것이 

SF 혹은 판타지 대하소설이다.

이 방면에서 유명한 작품으로

는 J. R. R. 톨킨의 레젠다리움(<

실마릴리온>, <호빗>, <반지의 

제왕> 등), 아이작 아시모프의 <

파운데이션> 시리즈, 프랭크 허

버트의 <듄> 시리즈, 그리고 최

근작인 조지 마틴의 <얼음과 불

의 노래>(<왕좌의 게임> 시리

즈) 등을 들 수 있다.

이 작품들은 아예 현실 역사와 

다른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 뒤, 

거기서 작가가 마음껏 상상력을 

동원해 현실 역사의 소재들을 

가져다 서사를 구상한다. 이 전

략은 상당히 교묘하다.

역사적 개연성에 대한 책임을 

조금만 지켜도 호평을 받을 수 

있다. 애초 환상에 가까운 판타

지나 SF 장르에 현실성을 부여

한 공로를 인정받는 것이다.

영화 <듄> 역시 이런 방식으

로 그 명성을 확보했다. 물론 그 

설정이나 서사의 세부적인 내용

은 폄하하기 어려울 만큼 치밀

하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 역사의 이

야기들(특히 고대와 중세 시기 

서양과 중동 지역 종교사)을 별 

책임감 없이 버무렸다는 혐의에

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따지고 

보면 <듄>은 일종의 유사 종교 

서사이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본다면, <

듄>의 종교서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시될 수 있다. 첫

째는 당연하게도 과도한 수준의 

종교 통합을 지향하는 종교다원

주의이다.

<듄>에 등장하는 종교 베니 제

서릿은 현실의 가톨릭 신앙 이

념(‘가톨릭’은 전세계적 보편교

회를 의미)을 아득히 넘어서는 

전 우주적 보편성과 포괄성을 

보인다.

두 번째로 문제시되는 것은 

바로 현실 종교 역사로부터 역

사적 개연성을 빌려와서 19세

기 유행했던 ‘역사적 예수’ 연

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독교

의 메시아 신앙을 각색한다는 

점이다.

역사적 예수 연구는 예수 그

리스도의 신성을 전면 부인하고 

그를 현실에 실제 존재했던 한 

인간으로만 인정한다. 이에 따

라 그에게 덧붙여진 온갖 초자

연적, 신화적 서사를 배제하고 

그의 현실적인 역사적 삶을 조

명하려 한다.

성경에 대한 역사비평(his-

torical criticism) 혹은 고등비평

(higher criticism)의 부산물이

었던 역사적 예수 연구는 19세

기 중후반 현대 무신론의 선구

자인 포이어바흐, 그리고 현대 

유물론의 선구자이자 공산주의 

이론 창시자 마르크스 같은 이

들의 반기독교 사상을 낳는 산

파 역할을 하였다.

<듄>의 주인공 폴 아트레이

드 서사는 말 그대로 문학계의 

역사적 예수이다. 작품 속 폴 아

트레이드는 인류의 멸망을 막아

낼 희망이긴 하지만, 탄생 과정

을 따지고 보면 애초 과학과 우

생학, 그리고 광신적 종교 이념

이 뒤섞여 만들어진 혼종에 불

과했다.

또 건조기후 지역(사막)을 근

거지 삼아서 제국에 혁명을 일

으키고 자신을 창시자로 삼는 

종교를 일으키지만, 그 종교가 

나중에는 자신을 과도하게 신

격화해 온갖 분쟁을 일으키자 

좌절하게 되는 인물이기도 하

다.

폴 아트레이드에 대한 <듄>

의 저자 허버트의 시각은 19세

기 당시 다비트 스트라우스 같

은 역사적 예수 연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시각과 흡

사하다.

스트라우스가 보기에 예수 그

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유대교의 

절박한 메시아 이념이 낳은 비

현실적 부산물이고, 현실 역사

의 예수는 그저 실패한 사회변

혁을 이끈 현자 혹은 종교 사상

가였을 뿐이다.

최근 CG 기술의 발달과 넷플

릭스 같은 OTT 플랫폼의 빠른 

성장은 판타지 대하소설, 혹은 

SF 대하소설의 영상화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 동안 소설 속에서 문자로

만 표현되었던 웅장한 스케일

의 장면 묘사가 가능해지고, 비

교적 긴 호흡의 이야기를 전하

는 데 알맞은 TV 시리즈 포맷

이 대중문화계의 대세로 떠오

르면서 <실마릴리온>이나 <파

운데이션> 같은 작품을 온전하

게 영상화할 수 있게 되었기 때

문이다.

물론 <듄>은 TV 시리즈가 아

니라 두 편짜리 영화로 제작되

었지만, 최근 대중문화계의 조

류가 이 작품의 영화화에 결정

적인 도움을 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소설 <듄>은 1960-1970년대 

당시 히피 종교운동과 맞물린 

기독교 신앙의 문화적 영향력 

약화를 증명하는 문화 현상이었

다. 그리고 이런 문화적 추세는 

다시금 발전된 영상기술과 영화 

연출력에 기대어 이루어진 <듄

>의 영상화에 의해 재확인되고 

있다.

영화 <듄>에는 분명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과 정반대 방향으

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

지를 심어주려는 의도가 숨어있

다. 본 작품의 서사에 대한 신앙

의 분별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에 있다.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

학원 겸임교수)

헐리우드 영화 <듄> (下)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역사적 예수 사상을 반영한 SF 종교서사 <듄>.

영화 <듄> 서사, 신앙적 분별이 필요한 이유
환상을 역사로 바꿔놓기, 역사적 예수와 영화 <듄>
과도한 수준의 종교 통합 지향하는 종교다원주의,

‘역사적 예수’방식으로 기독교 메시아 신앙 각색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과 정반대 방향 이미지 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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